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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형  

나는 우연히 미세플라스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의 몸과 식생활을 

보이지 않게 위협하는 플라스틱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녹색연합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네 가지 주제로 강연을 해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중 두 번째 강의인 홍수열 소장님의 

강의는 SNS에서 자주 뵌 분이라 조금 더 관심이 갔다. 주제는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재활용에 대한 이해’였는데 과연 별명이 ‘쓰레기 박사’이신 만큼 강의가 자세해서 

플라스틱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활용 현장의 한계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만화 ‘오 나의 여신님’에 나오는 여신들은 원자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이 있어서, 

원자를 재배치하여 마음에 드는 옷으로 순식간에 변신해 바꿔입는다. 나는 

미세플라스틱과 고래의 배 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1인 분량이라도 

줄여보려고 길을 다닐 때 페트병을 주워 수퍼빈 재활용 기계에 넣는다. 줍다 보면 원자를 

움직이는 초능력자들을 쓰레기 선별장에 한 명씩 배치하여 1초 만에 쓰레기들을 유용한 

고순도의 자원으로 분류시키는 상상을 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플라스틱을 고품질로 

업사이클링을 하려면 애초에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이 동일하게 순수해야 하지만, 같은 

요리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레시피가 다르듯 플라스틱도 용도와 제조사에 따라 

들어가는 첨가제의 종류와 양이 모두 달라 이것들이 재활용을 위해 모이더라도 저품질의 

재활용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같은 소재인 것 같았던 투명한 페트도 

병페트와 판페트는 들어있는 첨가제가 다르다.  

1강에서는 생수 페트병은 생수 페트병으로만 재활용하는 순환구조의 재활용 

방법이 언급되었다. 이번 2강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준의 재활용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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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 장기적인 전망으로 계획을 세워 기업들이 통일된 고순도의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재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거기에 더해 

‘바이오’라고 불리는 플라스틱들의 미묘한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배웠다. 재활용은 이미 

사후의 문제로, 재활용으로 전체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과 기업, 국가가 다 같이 중요성을 공감하고 재활용 구조를 개선해서 플라스틱이 

재활용 시장의 황금사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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